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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배고픔과 식욕 담

당 신경을 규명하다

 □ 인간의 본능은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과연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이 본능을 눈

에 보이는 물리학의 수식처럼 이해하여 활용이 가능할까? 서울대학교의 최형진 교수 

(뇌인지과학과/의과학과) 팀과 성균관대학교의 김형구 교수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IBS 뇌과학이미징연구단) 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간의 본능을 이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배고픔과 식욕 등 다양한 욕구를 조절해가며 항

상성을 유지해야 한다.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뇌 안에 신경 신호를 동물이 행동하는 여

러 가지 상황에서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신경 신호들이 어떤 본능적

인 심리 상태를 만드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부족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활

용해 뇌 시상하부 신경 신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최초로 밝혀내는 데 성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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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항상성 이론과 최신 뇌과학 발견들을 융합한 최신 이론

 □ 최형진 교수팀은 “섭식 행동 중 나오는 뇌의 신호를 연구하다 역설적인 연구 결과

들을 관찰했다.”라고 전한다. 시상하부 최남단에 위치한 Agouti-related peptide 

(AgRP) 신경을 활성화시켰을 때 섭식 행동이 유발됐지만, 이 신경들은 음식 제공 신호

가 주어졌을 때 신경 활성이 감소했다. 반대로 가측 시상하부의 렙틴 수용체 (LH 

LepR) 신경은 활성화시켰을 때 마찬가지로 섭식 행동을 유발했지만, 음식 제공 신호가 

주어졌을 때 신경 활성이 증가했다. 최형진 교수팀은 “두 신경의 섭식 행동에 대한 

역설적인 역할을 합목적적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통적인 항상성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최신 뇌 과학 연구결과들과 융합한 새로운 이론의 필요를 느꼈다.”라고 전했다. 최형

진 교수 연구팀은 새로운 항상성 이론을 도출했지만, 이것을 신경 활성으로 변환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모델링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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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링 과정

 □ 이에 인공지능과의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최형진 교수팀은 컴퓨터 모델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과 계산신경과학을 결합한 융합 연구의 전문가인 김형구 

교수팀에게 협력 연구를 제안했다. 성균관대학교 김형구 교수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뇌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도파민 등의 뇌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인공지능 이론을 이

용한 계산론적 분석을 통해 연구하는 랩이다. 최형진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접했을 때 

김형구 교수팀은 “우리 랩의 인공지능 기반 컴퓨터 모델링을 활용하면 두 신경군의 

모순을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하며, 이를 계기로 협력 연구

를 시작했다. 

 □ 김형구 교수팀은 이전에 도파민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 본인이 개발한 컴퓨터 모

델링을 활용하여 신경 활성을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저널인 Cell에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하여 최형진 교수팀의 새로운 항상성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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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 배고픔에 대한 수식과 식욕에 대한 수식을 실제 신경 

활성과 비슷하게 구현해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신경 활성 데이터와 이론에 기반한 

본능을 구현한 신경 활성 데이터가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할 수 있었다. 

▲ 대표 실험 결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해당 신경 활성이 어느 심리 요소에 더 가까

운지 보여준다. 회색선:신경 신호, 빨강선:최적의 배고픔 모델, 초록선: 최적의 식욕 모

델, 파랑/주황선: 최적의 대조군 모델

 □ 결과적으로 협력 연구팀은 새로운 항상성 이론과 인공지능을 결합 후 시상하부 신

경이 잘 반응할 수 있는 절묘한 실험들을 활용하여 시상하부의 AgRP 신경이 배고픔이

라는 본능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LH LepR 신경은 식욕이라는 본능을 만들어낸다는 것

을 발견한 것이다. 나아가 시상하부 섭식 행동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볼모지

를 개척한 첫 성과이며 이전까지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뇌에서 신경들의 역할을 수학적

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번역한 셈이다. 본 연구는 뇌가 어떻게 섭식 행동을 만드

는데 필요한 필요와 동기를 왜 만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넓혀주며, 인공지능

을 활용해 인간의 본능마저도 수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 뇌가 어떻게 섭식행동을 유발하는지 연구 중인 김규식 박사과정생은 “최근에 인공

지능으로 노벨상이 나온 만큼, 이제는 추상적인 개념들도 인공지능으로 해석할 수 있

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쾌락적 폭식과 뇌의 상관관계를 연구 중

인 이영희 박사는“동물의 마음을 생물학적 실험과 컴퓨터 모델링으로 들여다본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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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디자인이, 처음에는 전통적인 섭식 연구자에게도, 컴퓨터 모델링 연구자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같은 연구였습니다. 저희의 독특한 시도가 받아들여져

서 기쁘고, 앞으로 생물학-컴퓨터 모델링으로 더 복잡한 동물의 감정과 심리요소가 규

명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전했다. 신경세포의 활동 패턴의 수학적 원리를 연구 중인 

윤종원 석사과정생은“현재도 세계적으로 여러 신경세포의 활동을 수학적 모델로 규명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뇌의 작동 원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정신질환의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섭식행동에 대한 고인지 통제(기억, 감정)를 연구 중인 

김유빈 박사과정생은 “신경 과학 및 컴퓨터 모델링의 융합을 통해 뇌의 복잡한 신호

를 정밀하게 분석/이해할 수 있는 값진 연구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기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속적인 융합 연구를 통해 뇌과학 연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